
국내 첫 냉·온찜질 동시작용 ‘신신파스 아렉스’ 개발...“명품” 평가받아

앞선기술 가진 日 ‘니찌반’에 10년 기술제휴 요청끝 1969년 제휴실현 

일제해방 즈음 現 경영대학 해당 중국 다롄고등상업학교 졸업 엘리트

 중국이 파스 주원료 ‘綿絲’ 매점 원료난 때 경성방직 찾아 위기 넘겨

1973년, 기술 수입한 일본에 파스류 역수출... 필리핀 등 에도 수출

IMF 때 “인력감축 아닌 본사 안산공장 이전 임직원 결집” 위기 극복

▲ 생전의 고 이영수 명예회장

▲ 안산공단의 신신제약 공장(본사)

▲ 신신파스 첫 제품. 영문의 제조사명, 효과 등 
설명이 초기의 우리나라 제약시장 분위기를 잘 설명해준다. 

▲ 불후의 명품으로 꼽히는 ‘신신파스 아렉스’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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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 약업인, 고 이영수 신신제약 명예회장 추모  
1959년 신신제약 창업, 국내최초 국산파스 개발...“파스외길 60여 년” 

파스대통령 고 이영수 신신
제약 명예회장. 1959년 신신
제약을 창업, 2020년 까지 대
표로 신신을 이끌었다. 타계까
지 약업계에 63년간 종사한, 
최고의 경영자로 평가 받는다. 

약업인 이영수는 1927년 충
북 음성에서 태어났다. 서울 흥
국초등학교, 경성상업학교를 
거쳐 중국 랴오닝성 다롄에서 
지금의 경영대학에 해당하는 
다롄고등상업학교를 졸업한, 
당시로선 엘리트 였다.

졸업 후 국내 제약-화학 기
업에 근무하던 청년 이영수는 
23세때 1950년 6·25 전쟁을 
겪었다. 3년 후 휴전. 전쟁참
화, 모든 것이 부족했던 때 국
민 대부분은 육체노동으로, 극
심한 근육통에 시달려야 했다. 
이 무렵 밀수품인 일본산 파스
가 유통됐지만 있는 너무 비쌌
다. 청년 이 영수는 “국민의 고
통을 덜어주겠다”는 생각으로 
32세(1959년) 신신제약을 창
업했다. 신신제약 창업후 곧바
로 자체기술로 만든 파스를 출
시했다. 그러나 품질에서 일본
의 니찌반 제품에 크게 밀렸다. 
국민들은 일제 밀수품만을 찾
았다. 그로인해 사업초기 “포
기할까도 생각했다”고 한다.

이에 청년 경영자 이영수는 
당시 기술적으로 크게 앞서있
는 일본의 파스 제조사 니찌반
을 찾아 기술 제휴를 요청했다. 
그러나 거절당하기 일쑤였다. 

이영수 사장은 끈질겼다. 한
국의 젊은 제약인 이영수의 거

듭된 설득에 니찌반은 신신제
약과 1969년 파스기술 수출계
약을 체결했다. 신신제약 창업 
10년만의 기술도입 성공이었
다. 당시 일본 니찌반 사장은 
“언제나 정중했던 청년 이영
수의 태도에 깊은 감명을 받은 
것”으로 약업계는 전한다.

당시 니찌반으로 부터의 기
술도입은 ‘무용제 저온 연합
법’. 이전 까진 파스제조 과정
에서 열에 의해 약효 성분이 쉽
게 손실됐으나, 니찌반 신기술 
도입으로, 약효 성분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하지만 또 다른 벽에 부닥쳤
다. 반창고 파스의 주원료인 면
사(綿絲)의 수급이 원활치 못했
다. 당시 면사는 우리나라의 주
요 수출품이었는데 중국이 대
량 매점 금값이 됐다. 

청년 약업인 이영수는 기발
한 착상으로 위기를 넘겼다. 임
직원들이 입고있던 단벌 와이
셔츠를 벗어 제품을 만들어 보
았다. 답은 “가능하다”였다. 

이에 이영수 사장은 직물업
체인 경성방직을 찾아갔고, 방
직협회로 부터 최우선 실수요

자로 선정돼 ‘원료위기’를 넘겼
다. 이영수 사장은 위기 속에서
도 파스의 ‘노하우’ 축적을 게
을리 하지 않았다. 해외에서도 
제품력을 인정받기 시작했다. 
1971년엔 파스, 반창고, 에어

로졸 살충제 등을 이란에 수출
했다. 이 해의 의약품 등의 생
산액은 1억 원을 넘었다. 국회
의장이 주는 우수기업상을 받
았다. 1972년엔 태국과 필리

핀으로도 파스 등을 수출했다. 
신신제약은 1970년대 세계가 
석유파동으로 혼란에 빠졌을 
때도 성장을 거듭했다. 1975
년엔 생산실적이 전년 대비 
50%나 늘었다. 1976년엔 이 

에서 80% 이상 더 성장하면서 
연간 생산실적 10억원 고지에 
올라섰다. 파스류 단일인 점을 
감안하면 결코 적잖은 것 이다. 
1973년 신신제약은 기술을 수
입했던 일본에 파스와 반창고
를 역수출 했다. 일본으로 부터 
파스기술을 수입한지 10년만
에 수출한 것이다. 

이를 전후 신신파스의 수출
국가는 12개국으로 늘었다. 
1983년엔 국내 제약업체로는 
최초로 ‘100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며, 파스류를 생산하는 
대표적인 제약사로 자리매김
했다. 1990년대 들어 제약업
계엔 화장품-식품 등으로의 사
업 다각화 바람이 불었다. 그럼
에도 경영자 이영수는 ‘한 우

물’을 택했다. 
그는 기존 제품의 품질 개선

과 노후 공장시설 정비 등 내
실에 힘을 쏟았다. 이 같은 노
력을 평가받아 1997년 제25회 

보건의 날엔 국민훈장 동백장
을 받았다. 

1997년 말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에 부닥쳤다. 수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았고, 기업들
은 대응책의 하나로 인력감축

을 택했다. 
그러나 경영자 이영수는 인

력 감축이 아닌, 서울 본사의 
안산공장 이전으로 경비를 줄
이는 위기 돌파에 나섰고, 임직
원들은 이에 적극 호응, 결속했
다. 창업 ‘동지’들은 하나같이 
“이영수 사장은 ‘사람’을 귀히 
여긴 경영자였다”고 회고한다.

신신제약은 2007년엔 냉.온
찜질 동시 효과를 볼수 있는 제
품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신
신파스 ‘아렉스’라는 명품을 탄
생시킨 것 이다. 최고경영자 이
영수의 ‘집념결실’ 이었다. 

처음에는 냉찜질로 붓기를 
빼주고, 차츰 온찜질로 전환돼 
혈액 순환을 돕고 통증을 완화
해준다. 기존의 유기용매제 대

신 천연고무 연합 방식으로 제
조, 피부 안전성과 밀착성, 신
축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
았다. 명품으로 평가받는 ‘신신
파스 아렉스’는 출시후 개선에 

개선을 거듭, 효과와 안정성 있
는 제품으로 소비자들로 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고있다.

한국 약업사는 최고 경영자 
이영수를 ‘파스의 명장’으로 영
원히 기억해 줄 것 이다. 

'파스의 명인'을 기억하겠습니다

약업인 이영수. 신신제약 창업주인 이영수 명예 회장이 지난 6일 96세를 일기로 

우리 곁을 떠났다. 그러나 약업인 이영수는 대한민국 약업사(史)에, 그를 아는 모

든 이들의 기억속에 살아있다. 약업인 이영수는 한국인의 기술로 국내 최초로 근

육통 등 통증을 해소해주는 신신파스를 만들어냈다. 사이언스엠디뉴스는 60여

년 ‘파스외길’을 걸어온 약업인 이영수 명예회장을 추모하면서 영전에 이글을 바

친다.


